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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기금 부족 등으로 기능이 마비됐던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이 이사진을 재편성하고, 상임이사를 

선임하는 등 정상화에 나섰다. 

 

강릉문예재단(이사장 최명희 강릉시장)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장을 당연직 이사, 

시의원 및 기업인, 학계 전문가 등을 선임직 이사로 위촉하는 등 총 13명으로 이사진을 보강하고, 

정태환 현 강릉예총 회장을 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했다. 

 

지난해 운영기금 축소로 임시 동결된 재단 예산 지출건도 해지, 올해부터 지역 각종 문화예술 진흥

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. 

 

특히 강릉시는 지난해 발생한 강릉문화예술발전기금 이자수입 중 1억6600만원을 재단에 위탁운용

키로 함으로써 올해는 보다 많은 예산이 지역 예술인재들의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 진흥활동에 지원

될 예정이다. 그러나 현재 강릉문예재단의 역할이 기금 지원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에 반해 예술인

재 및 기초 예술분야 육성, 공연예술 활성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재단 역할 확대 등의 요

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재단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

있다. 

 

최명희 이사장은 “문향(文鄕) 예향(藝鄕) 강릉의 위상이 과거의 명성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

닌가 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다”며 “거듭난 재단이 지역 문화 예술의 르네상스를 열어야 가는 

계기가 되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 강릉/박경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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